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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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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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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00s, the rapid growth of domestic and foreign fast fashion brands led to an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shopping for consumers and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average life span of fashion products. As the kinds and quantity
of fashion products owned by individuals increase, the problem of rational clothing management becomes a new concer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mographic, socio-psychological and purchase behavior factors influ-
encing the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A total of 27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requency, exploratory fac-
tor analysis, reliability,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using SPSS 22.0. This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women’s closet cleanup behavior was higher than that of men‘s closet cleanup behavior.
Second, the number of brothers and sisters significantly affected the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Third, the stron-
ger the attachment to fashion products, the higher the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Fourth, the lower the fashion
product retention tendency, the higher the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Fifth, the higher the frequency of pur-
chasing fashion products, the higher the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The results of current study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for educators and marketers who are interested in reasonable management behavior of fashion goods.

Key words: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옷장 정리 행동 빈도), product attachment (제품애착), product retention
tendency (제품보유 성향), purchase frequency (구매빈도), demographics (인구통계적 특징)

1. 서 론

제품의 처분은 제품이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의 원래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함께 시작된다(Jacoby et al., 1977). 시간

이 지나면 저절로 폐기되는 음식물과 달리 패션 제품은 소비자

개인이 더 이상의 착용을 기대하지 않을 때 처분행동을 하게 되

며 처분 관련 연구들에서 계속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제품이다(Laitala, 2014).

2000년대 들어 국내외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급격한 성장

과 함께 매주 새롭게 소개되는 트렌디한 중저가 패션 제품에 대

한 소비자의 빈번한 쇼핑이 늘어나면서(Kim & Oh, 2016: Park,

2015) 패션 제품의 평균수명이 크게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패

션 제품의 조기처분이 조장되고 있다(Birtwistle & Moore, 2007;

Bianchi & Birtwistle, 2010). 즉, 품질문제의 증가, 드문 착용

및 새로운 구매를 위한 공간마련 요구 등에 의해 패션 제품을

빨리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패스트 패션에 사용되는 직물류는 합성섬유가 많

이 함유되어 있어 지구 환경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Birtwistle & Moore, 2007; Huh, 2006).

이와 같이 오늘날 패션 제품 처분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

로 떠올랐지만 패션 제품 구매 및 사용행동 연구에 비해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Ahn & Ryou, 2015; Bianchi &

Birtwistle, 2012). 패션 제품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산업 전략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빈번한 정리 및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속성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행해진 대부분의 패션 제품 처분행동 연구는 패션

제품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거나(Ahn & Ryou,

2015; Bianchi & Birtwistle, 2012; Chang & Park, 1997; Shim,

1995), 패션 제품 처분행동 방법 및 효과적 재활용 프로세스(Cruz-

Cardenas et al., 2015, 2016: Harrell & McConocha, 1992)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차별

화하여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속성에 대

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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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옷장 정리 행동 빈도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옷

장에 있는 패션 제품을 정리하느냐를 의미하는데, 소비자들은 옷

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옷장안의 패션 제품을 계속 입을 것인

지, 버릴 것인지, 재활용 할 것인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즉, 옷장 정리 행동은 옷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옷장

안의 패션 제품에 대한 보관, 폐기, 재활용 등의 합리적 처분행

동에 관한 의사결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처분행동은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Young

and Wallendorf(1989)는 처분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소비자가 제품을 처분하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제품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제

품과 관련된 심리적 의미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Paden and Stell(2005)과 Suarez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소비

자가 소유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처분으로 보고 소비자

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유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처

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Ahn(2016)은 처분을 소비과정 동안 발생

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기능적, 상

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

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체계적 옷장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분행동에 관

한 의사결정으로 정의한 옷장 정리 행동은 다소 포괄적이고 모

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포괄적인 정의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현상을 탐색하는데 적합

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기적인 옷장 정리 행동은 합리적 의복관

리의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패션 제품 처분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전에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

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옷장 정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영향 변인을 크게 인구통계

적 특성 변인, 사회심리적 특성변인, 구매행동 특성변인으로 구

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형제자

매 수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패션 제품애착과 패션 제품보유 성향 등

의 사회심리적 특성 변인들이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본다. 셋째, 패션 제품 구매빈도와 같은 구매행동 특성

변인이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본 연구는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

성변인들과 구매행동 변인들을 조사함으로써 의복자원의 효율적

선순환과 합리적 의복소비 및 처분행동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옷장 정리 행동

얼마 되지 않는 옷들을 가지고 깨끗하게 손질하여 입던 과거

에는 의복 자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였으며, 의복관리는 의복

의 계획, 구입, 사용, 정리, 보관, 처리 등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였다(Kim & Lee, 1990).

시대흐름의 변화와 함께 패스트 패션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

면서 패션 제품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비

자 개인이 소유하는 패션 제품의 종류와 수량이 많아졌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의류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관리뿐만 아

니라 넘쳐나는 옷으로 가득 찬 옷장관리 및 정리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옷장 정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선행

연구는 매우 드물며 기초적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옷장 정리 행동에서 처분은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처분 연구는 접근 방법 측

면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Coulter,

2003). 먼저, 처분행동의 분류법을 제안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

졌는데, Jacoy et al.(1977)은 제품의 처분을 고려하는 소비자들

이 보관하기, 일시적으로 양도하기, 영구적으로 버리기의 세 가

지 기본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관하기는 원래

의 목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양도하기는 남에게 빌려주거나 대여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구적으로 버리기는 버림, 교환, 재판매

등이 포함된다. Young and Wallendorf(1989)는 다양한 처분방법

과 관련된 개인적, 대인관계 및 사회적 초점을 고찰하여 확장된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Coulter and Ligas(2003)는 처분을 양도/

기부, 버림, 판매, 재활용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

서 재활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체하여 자원

활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연구는 차고판매(Herrmann,

1997), 중고품 시장(Belk et al., 1988), 벼룩시장(Sherry, 1990)

을 포함한 특정 맥락에서의 처분을 조사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삶의 단계와 삶의 전환이 소유의 처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를 고려하였다(Andreasen, 1984; McAlexander, 1991; Price et

al., 2000). Cherrier(2009)는 자발적인 단순성(voluntary simpli-

city)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자신의 가치, 정체성 및 라이프 스타

일 변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분을 경험하는지 해석적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해방에 대한 욕구(desire for emancipation), 잉여

물 희생하기(sacrificing the surplus), 신성한 쪽으로의 이동

(moving toward the sacred)이라는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처분

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옷장 정리 행동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행해지고 있는 몇몇 조

사 및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순히 옷장 정리

행동의 실태를 알아보거나 IT기술을 접목하여 효과적인 옷장 관

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Yun

(2015)은 2013년 한샘과 함께 한 프로젝트 설문조사에서 1,380

명을 대상으로 ‘한 가정 당 몇 벌의 옷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

문하였는데, 가정 당 남자는 평균 125벌, 여자는 평균 185벌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는 오래 유지되는

옷장 정리법으로 안 입는 옷은 버리기, 계절 옷 구분 없이 한곳

에 두기, 접는 옷은 서랍과 바구니에 배치하기, 얇고 미끄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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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옷걸이로 통일해서 사용하기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Lee

(2017)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의생활 관리행동과 의생활 학습

요구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는데, 1년 동안의 옷장 정리

빈도는 1번이 5.8%, 2번이 29.6%, 3번이 17.5%, 4번이 33.0%

로 나타났다. 옷장 정리여부는 스스로 한다가 85.9%, 스스로 하

지 않는다가 4.1%로 나타났다. Lee(2011)는 QR코드와 RFID를

활용한 유비쿼터스 옷장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의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여 의류계획 및 토털패션코디네이션

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Lee(2010)는 마커(Marker)에 입력되

는 의상 정보를 이용하여 패션코디네이션 기능이나 옷장 정리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고 이는 가정의 옷장

정리뿐 아니라 회사에서 의류 품목별 정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옷장 정리 행동은 자신의 옷장에 쌓이는 옷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쾌적한 옷장 상태를 유

지하기 위해 착용하지 않고 사장되는 의복류가 증가하는 경향에

대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2.2. 성별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인구통계적 변수는 처분행동을 결정하

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hn, 2016).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수로 성별과 형제자매수가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별은 소비자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Domina & Koch,

1999, 2001; Koch & Domina, 1997). 남성의류 시장에 비해

여성의류 시장의 패션 트렌드가 더 빨리 변화하고 이것은 여성

소비자들이 남성 소비자들보다 더 자주 패션 제품을 구입하도록

동기부여한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패션 트렌드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여성 소비자들의 현재 의류는 남성 소비자들의

현재 의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유행에 뒤떨어지게 된다(Lang et

al., 2013). Cruz-Cardenas et al.(2016)은 정성적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의복 처분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

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의복 처

분에 대한 관심과 관여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

은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또는 이웃들과의 관계처럼 가정 테두

리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살피는 것은 주로 여성의 책임이며, 이

러한 역할을 하는 여성들은 가족구성원들 또는 이웃의 의복 처

분 관련 욕구를 더 잘 이해하여 더 능동적인 의복 처분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Harrel and McConocha(1992)는 여성들이

의류 제품 기증을 더 많이 하고 남성들보다 더 자주 의류제품을

처분한다고 하였다. Shim(199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

성별, 인종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의류 처분 시의 재활

용 태도 및 의류 처분행동 패턴이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보존에 더 도움이 되는 처분 방법을 선택

하였고, 오래된 옷을 잘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였다. 또한, 연령이 많은 학생들은 연령이 적은 학생들보다 의복

을 더 많이 기증하고 잘 버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Ahn(2016)은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의복 처분행동 차이를 연

구한 결과, 연령, 월 소득, 혼인상태의 세 변수에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연령이 높은 집단이 양도를 많이 하고 소득이 낮

은 집단이 일반폐기나 재활용 수거함을 덜 이용하며, 기혼소비

자들이 더 많이 타인에게 양보하고 기부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복 행동 처분행동에 관한 성별 차이를 보이는 선행

연구에 근거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3. 형제자매 수

형제자매 수에 따른 옷장 정리 행동 빈도를 직접적으로 살펴

본 선행연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아 관련 연구로 가족구성원의

수 또는 가족유형에 따른 처분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았다. Hanson(1980)은 처분행동의 결정에 가족의 영향

력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가족구성원 수(Park et al., 1995), 가

족형태나 형제서열(Roh & Kim, 2002), 가족의 처분패턴(Albin-

sson & Perera, 2009) 등이 처분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Jeong and Lee(2001)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학년과 자매유무가

경제적 처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ho

(1994)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구성원 수는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의생활 관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의생활 관리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Park(1997)의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 수는 주부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폐

기물 재활용은 폐기물을 가정 내에서 분류, 보관, 배출하는 과정

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관리 행동이다. 가족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주부는 복잡한 가사 노동을 가족구성원들의 원조

를 받아 해결할 수 있어 재활용 행동에 더 적극적이라고 해석하

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형제자매 수에 따라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4. 패션 제품애착

심리적 특성변수는 개인의 성격, 태도, 감정, 인지, 창의력, 지

적능력, 자기이미지, 자기개념, 감성적 연상 등을 포함한다(Ahn,

2016). 본 연구에서는 옷장 정리 행동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적 특성변수로 패션 제품애착과 패션 제품보유 성향을 고려하였다.

애착(attachment)은 오랜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정서적 상호

작용관계를 말한다(Ainsworth, 1985). 제품애착(product attach-

ment)은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형성되는 애착을 의미하며, 제품

에 대한 고객 경험의 감정적 결속으로 정의할 수 있다(Govers &

Mugge, 2004; Schifferstein & Zwartkruis-Pelgrim, 2008). 소비

자가 제품에 대해 애착을 가질 때 애착을 갖는 제품에 대해 더

조심해서 다루려고 하겠지만 혹시 제품이 망가졌을 때는 그 제

품을 고치려고 할 것이고, 제품을 교체하는 것은 가능한 한 늦

추려고 할 것이다(Govers & Mugge, 2004).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제품을 물리적으로 변형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삼고, 그러한 과정에서 투여되는 시간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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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의 관계를 더욱 더 공고하게 하여, 더욱 더 큰 제품애착을

갖게 된다(Jo et al., 2013; Mugge et al., 2004). 심지어 애착

을 갖는 제품을 잃어 버렸을 때에는 소비자는 감정적 손실을 경

험하게 된다(Schifferstein & Zwartkruis-Pelgrim, 2008).

이러한 제품애착과 처분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 Belk

(1988)는 사람들은 특정 제품을 확장된 자아(self-extension)로 받

아들이므로, 제품을 없애는 것은 곧 자아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

문에 제품애착이 높을수록 제품폐기의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Bye and McKinney(2007)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패션 제품

도 그 제품이 자신의 자아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거나, 상징성을

부여할 경우, 또는 중요한 기억, 감정, 장소 등과의 연결고리로

인식할 때 보관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Kwon(2014)은 추

억을 매개하는 패션 제품은 기능적 효용이 감소하더라도 추억이

라는 자산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였으며 Domina and Koch(1999)는 소비자가 많은 비용을 지불

하거나 높은 가치를 지닌 옷은 증여, 재판매 또는 기부를 통해

처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패션 제품애착과 처분행동 유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옷장 정리 행동 빈도와의 직접적 관련성

을 살펴보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애착 정도

에 따른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2.5. 패션 제품보유 성향

처분에 관한 초기 연구들에서는 재화가 폐기되지 않는다는 관

점에서 타인에게 주기, 기부, 중고물품으로의 판매 등의 처분이

재화의 보관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었으며, 소비자가 지속적으

로 소유물을 사용하느냐에 관계없이 재화의 보관을 처분행동에

포함하였다(Hanson, 1980; Harrell & McConocha, 1992; Park

& Jung, 1995). 한편, Young and Wallendorf(1989)와 Belk

(1988)는 처분은 소비자가 제품으로부터 물리적·감정적 분리를

겪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Choi(2018)는 이를 기

반으로 소비자가 제품과 관련된 심리적 의미를 떼어내지 못한

상태를 보관이라고 정의하고 보관은 소유자와 소유물의 물리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처분행동의 한 유형으

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서 강박적 보관 행동과 일반적

보관 성향과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Jeon & Lee, 2013), 대표적으로 Haws et al.(2012)은 Coulter

and Ligas(2003)의 질적 연구에 기반하여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

람(Hoarder)과 잘 처분하지 못하는 사람(Packrats)은 물건을 저

장하는 표면적 행위는 비슷하지만 심리적 기제는 다르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Haw et al.(2012)은 저장강박 성향과 구별되는 제

품보유 성향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제품보유 성향(product reten-

tion tendency)을 소비 관련 소지품을 보유하려는 개인의 일반적

인 성향을 반영하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특성으로 정의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임상적 저장강박(clinical compulsive hoard-

ing)과는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또한 망가진 패션 제품을

수선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물어보는 실험연구를

실시한 결과, 강한 제품보유 성향을 가진 소비자일수록 나중에

수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패션 제품을 보유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패션 제품보유 성향이 높은 소

비자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버리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옷장 정리 행동 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보유 성향에 따른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6. 패션 제품 구매빈도

소비되면서 사라지는 음식 소비와 비교해보면, 의류 소비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Winakor, 1969). 의류 소비

는 제품이 폐기되지 않는 한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공간을 차지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소비자가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의도로 쇼핑을 할 때, 그들은 새로운 아이템을 위한 공간

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의류를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Lang et

al., 2013). Ha-Brookshire and Hodges(2009)는 해석적 분석(inter-

pretive analysis)을 통해 사람들이 중고의류를 타인에게 기증하

는 주된 동기는 새로운 의복을 위한 옷장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유행하고 있는 패스

트 패션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되도록 고안되어

신제품 구매 빈도를 증가시킨다(Bianchi & Birtwistle, 2012).

Cruz-Cardenas et al.(2016)은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 방법을 결

합한 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의류에 대한 지출은 의류 처

분 양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Lang et al.(2013)은 의복쇼핑 빈도와 의복 처분행동 빈도 사이

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패션 제품 구매빈도에 따라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라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형제·자매 수에 따라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패션 제품애착정도에 따라 옷장 정리 행동 빈도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패션 제품보유 성향에 따라 옷장 정리 행동 빈도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5. 패션 제품 구매빈도에 따라 옷장 정리 행동 빈도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분석

대학생의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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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한 실증적 조사를 위해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4년제 대

학의 남녀 대학생을 편의표집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무

응답 편기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설문지 배포 시 조사원들로 하

여금 응답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 작성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자료의 배포 및 수집기간은 2017년

3월 15일에서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28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4부의 설문지를 제외하

고 총 27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여

성이 59%, 남성이 41%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 35.6%, 3학년 25.5%, 1학년

0.8%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7.2%,

200~400만원 미만이 25.2%, 400~600만원 미만이 18%, 600만

원 이상이 19.1%, 잘 모름이 30.2%로 나타났다. 월평균 피복비

지출은 10만원 미만이 51.4%, 10~20만원 미만이 38.1%, 20~

30만원 미만이 6.8%, 30만원 이상이 3.6%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옷장 정리 행동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Cruz-

Cardenas et al., 2016)를 참고하여 옷장 정리 행동 빈도의 척도

를 만들었다. 척도는 옷장을 몇 년마다 한번씩(ex. 1년 마다 1번,

2번, 3번 등) 정리하는지를 질문하였다. 패션 제품 구매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패션 제품을 6개월마다 몇 번씩 구매하는지를 질

문하였다. 옷장 정리 행동 빈도와 구매빈도의 두 문항은 1년 단

위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패션 제품애착은 소비자와 패

션 제품 사이에 형성된 애착을 의미하고 ‘나에게 나의 패션 제

품은 매우 중요하다’, ‘나의 패션 제품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 ‘나의 패션 제품은 나에게 대단히 소중하다’, ‘나는 나의

패션 제품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패

션 제품보유 성향은 패션 제품 관련 소지품을 보유하려는 개인

의 일반적인 성향을 의미하며, ‘패션 제품을 버리는 것은 나에

게 어려운 일이다’, ‘나는 나의 패션 제품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

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의 패션 제품을 처분하는 것을 좋아하

지 않는다’, ‘만약 내가 패션 제품 중 어떤 것을 버릴 진짜 확

실한 이유가 없다면, 나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

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

였다. 사용된 모든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

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3. 분석방법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2.0 패키지

를 이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이 특정차원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인들의 Cronbach’s α 값이

0.838 이상을 보여줌으로써 높은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변인의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

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보여준다. 각 변인들의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에서 도출되는 요인의 수는 아

이겐 값 1 이상의 기준치와 누적분산을 이용하여 결정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하였다. 요인의 회전방

식은 각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직각 회전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 방식을 이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패

션 제품애착과 제품보유 성향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

두 하나의 요인으로 축약되었다.

4.2. 연구문제 검증

각 변인들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설정된 개념들

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한다고 판단되어 연구문제를 검증

하였다.

Table 1. Measurement items

Construct Items Prior researches

Fashion product

attachment

FA1. My fashion products are very important to me.

FA2. My fashion products do not mean anything to me.
R

FA3. My fashion products are greatly precious to me.

FA4. I have a bond with my fashion products.

Muge et al.

(2004, 2006)

Fashion product

retention tendency

FPT1. It’s hard for me to throw away fashion goods.

FPT2. I tend to keep my fashion products.

FPT3. I do not like to dispose of my fashion products.

FPT4. If I have no real reason to throw away any of the fashion products, I will keep it going.

Haw et al.

(2012)

R
: Reverse Item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41

4.2.1. 성별에 따른 옷장 정리 행동 빈도 차이

Table 3은 성별에 따른 옷장 정리 행동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t값이 –3.586(p<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M=2.270)

이 남성(M=1.505)보다 옷장 정리 행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여성은 1년 동안 옷장을 2.270회 정리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남성은 1년 동안 옷장을 1.505회 정리하는 것으로 나타

나 여성과 남성 간 옷장 정리 빈도의 평균 차이는 0.765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에서 여성이 남성보

다 가족구성원 또는 다른 가정의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능숙

하여 패션 제품 처분행동에서 더 능동적이라고 제안한 Cruz-

Cardenas et al.(2016)의 연구결과와 여성들이 의류제품의 기증

을 더 많이 하고 남성들보다 더 자주 의류제품을 처분한다고 한

Harrell and McConocha(199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4.2.2. 형제자매 수에 따른 옷장 정리 행동빈도

Table 4는 형제자매 수에 따른 옷장 정리 행동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F값

이 8.4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형제자매 수가 2명인 경우가 혼자나 3명 이상인 경우보다

옷장 정리 행동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명보다는 3명 이상인 경우에 옷장 정리 행동 빈도가 높게 나

타난 것은 가족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처분행동 빈도가 높다는

Lee and Park(199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혼자인 경우가 옷장 정리 행동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4.2.3. 패션 제품애착에 따른 옷장 정리 행동 빈도

사회심리적 특성 증 패션 제품애착이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패션 제품애착 성향의 평

균값을 구한 결과 4.796으로 나타났다. 평균값보다 낮은 집단을

패션 제품애착 저집단으로 명명하고 평균값보다 높은 집단을 패

션 제품애착 고집단으로 명명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t값이 –2.056(p<.05)로 패션 제품애착정도에 따라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제품애착 고집

단(M=2.185)이 저집단(M=1.747)보다 옷장 정리 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이러한 결과는 물질적인

소유물에 높은 가치를 둠으로써(Richins & Dawson, 1992) 나타

나는 현상이라 판단된다.

4.2.4. 패션 제품보유 성향에 따른 옷장 정리 행동 빈도

Table 6은 사회심리적 특성 중 패션 제품보유 성향이 옷장 정

리 행동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t값이 1.991(p<.05)로 패션 제품보유 성향에

따라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

션 제품보유 성향이 낮은 집단(M=2.174)이 높은 집단(M=1.749)

보다 옷장 정리 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onstruct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ronbach’s α

Fashion product

attachment

FA3.

FA1.

FA4.

FA2.

.903

.843

.826

.724

2.733

(68.318)
.838

Fashion product

retention tendency

FRT1.

FRT2.

FRT4.

FRT3.

.907

.885

.879

.712

2.884

(72.089)
.870

Table 3. The difference in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Gender n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t p
M SD

Male 114 1.505 1.483
-3.586 .000

Female 164 2.270 1.913

Table 4. The difference in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according to the number of siblings

Number of siblings n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t p
M SD

1 16 3.208
b

2.400

8.405 .0002 222 1.775
a

1.430

more than 3 16 2.918
b

3.306
a, b

: The result of Dunca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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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제품보유 성향이 높을수록 소비 관련 소유물을 버리기

어려워한다는 Haws et al.(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4.2.5. 패션 제품 구매빈도에 따른 옷장 정리 행동 빈도

Table 7은 패션 제품 구매빈도가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

과, F값이 15.81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션 제품 구매빈도가 높을수록

옷장 정리 행동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

가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쇼핑할 때 새로운 아이템을 위

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의류를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Lang et al., 2013).

5. 결 론

본 연구는 정기적인 옷장 정리 행동이 합리적 의복관리를 위

한 선행요건이라는 점에서 평소 소비자들의 옷장 정리 행동 빈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

과는 의복자원의 선순환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의미 있는 시

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가 어려운 합성섬유가 증가하고 패스트 패션 시장

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패션 제품 처분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패션 제품 처분행동 연구들

이 다수 실시되어 왔지만 대부분 패션 제품 자체의 처분행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패션 제

품 처분행동이 옷장 정리 행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체계적 옷

장 정리 행동이 합리적 패션 제품 처분행동의 기초가 된다는 점

에 착안하여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관점은 패션 제품 처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며, 선행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옷장 정리 행동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저장, 처분 관련 연

구들에서 성별효과는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강박

적 저장 연구의 경우, 저장 성향을 구성하는 요인 중 과도한 습

득 행동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났다(Frost et al., 2004). 그러나

저장 증상 전체로 보았을 때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Hyeon,

2014). 또한 처분에 있어서도 사용하지 않는 소유물을 처분할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부행동에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Choi,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서의 성별효과를 객관적 데이터로 실증하였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옷장 정리 행동 빈도의 성별효과가 나타

난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실증하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의 이

론들을 통해 그 이유를 유추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

능하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과거에 비해 패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환경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대 들어 패스트 패션 시스템의 확대로 인해 패션 제품의 평균 수

명이 크게 단축되었으며(Bianchi & Birtwistle, 2010; Birtwistle

& Moore, 2007),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 비해 패션 트렌드 민감

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Lang et al., 2013).

여성들은 가성비가 좋은 패스트 패션 제품들을 구매하면서 옷장

이라는 공간의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옷장 정리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가정생활에서 남성들

에 비해 여성들이 패션 제품 처분 관련 욕구를 더 잘 이해하고

Table 5. The difference in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according to fashion product attachment

Fashion product

attachment
n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t p

M SD

Low 145 1.747 1.665
-2.056 .041

High 133 2.185 1.891

Table 6. The difference in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according to fashion product retention tendency

Fashion product

retention tendency
n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t p

M SD

Low 136 2.174 2.135
1.991 .047

High 142 1.749 1.349

Table 7.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according to the purchase frequency of fashion produc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F Tolerance VIF

Frequency of closet

cleanup behavior

Purchase frequency

of fashion product
.072 3.977*** .054 15.819*** 1.000 1.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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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패션 제품 처분행동에서도 능동적이므로

(Cruz-Cardenas et al., 2016) 옷장 정리 행동 빈도도 높게 나타

난 것이라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패션 트렌드 민감성이나 가정

에서의 역할 등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성별에 따른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합리적 의복관리와 관

련한 옷장 정리 행동 교육 시 패션 트렌드 민감성이나 가정에서

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의 옷장 정리 행동 빈도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셋째,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옷장 정리 행동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연구결과 혼자인 경우가 옷장 정리 행동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의류학과 대

학생들이므로 기본적으로 패션에 관심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SPA 브랜드 등을 많이 구매하는데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혼자인 경우가 형제가 많은 경우보다 패션 제품에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이는 옷장 정리 행동 빈도도 높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명과 3명 이상을 비교했을

때는 3명 이상인 경우가 2명인 경우보다 옷장 정리 행동 빈도

가 더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Lee & Park, 1997) 결과를 지지

한다.

넷째, 패션 제품애착 정도에 따라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션 제품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옷장 정리 행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

션 제품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체계적 옷장 관리를 위해 옷장 안

의 옷들에 대한 처분행동을 더 자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 제품

을 조심스럽게 다룰 뿐만 아니라 제품이 망가졌을 때 제품을 고

쳐서 사용하고 가능한 한 그 교체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vers & Mugge, 2004). 이는 사람들이 특정제품을

확장된 자아로 받아들여 제품을 잃어버렸을 때는 감정적 손실

을 경험하기 때문이라 해석하였다(Belk, 1988; Schifferstein &

Zwartkruis-Pelgrim, 2008). 또한, Haws et al.(2012)의 연구에서

는 소유물에 대한 애착은 저장강박, 물질주의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보면 패션

제품애착 성향이 높을수록 패션 제품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패션 제

품 자체의 정리 및 처분행동이 아니라 옷장 정리 행동 빈도라는

점에서 제품 처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

다고 생각된다. 패션 제품애착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패션 제품

자체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유대감이 높아 자신의 옷장에 대한

관여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 제품애착 정도가 높

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옷장 정리를 더 자주 하고 이때 옷장

속에 어떤 옷들이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으며 옷장 속에 있는

옷들의 합리적 사용 및 처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고민할 것이라

생각된다. 즉, 패션 제품애착 성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가치가 높은 패션 제품들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 폐기보다는 보관이나 증여, 재판매 또는 기부 등의 보다 다

양한 처분행동을 고려할 것이라 생각되며 가치가 낮고 싫증난

패션 제품에 대해서는 패션 제품애착 성향이 낮은 사람보다 더

자주 정리 및 처분행동을 하여 쾌적한 옷장 상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옷장 정리 행동 빈도가 높아진 것

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패션 제품애착과 처분행동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과 달리 종속변수를 옷장 정리 행동 빈도로 설정하여 패

션 제품애착 성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 보면, 패션 제품애착 성향이

높은 소비자의 옷장 정리 행동 빈도를 높인다면 합리적 패션 제

품 처분행동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패션 제품보유 성향에 따라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제품보유 성향이 높

을수록 옷장 정리 행동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aws et

al.(2012)의 연구에서 제품보유 성향은 절약, 창의적인 재사용, 그

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낭비회피 성향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소유물 애착은 저장강박, 물질주의 등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사회 심리적 변인인 패션 제품보유 성향과 패션 제품애

착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패션 제품애착은 저장강박, 물질주의에 더 긍정적으로 관련

되어 있는 반면, 제품보유 성향은 절약, 낭비회피, 창의적 재사

용에 더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Coulter & Ligas, 2003). 따

라서 절약과 낭비회피를 기초로 제품을 보유하려고 하는 제품보

유 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은 제품보유 성향이 낮은 소비자들보다

옷장 정리 행동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합

리적 의생활을 위해 패션 제품보유 성향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안수립이 유효할 것이라 판단된다. 즉, 소비자들에게 패션 제

품 유형(예. 고가제품, 저가제품)에 따라 차별화된 보유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거나 패션 제품보유 성향이 높은 소비자

에게 무조건적인 절약과 낭비회피가 합리적 옷장 관리행동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여섯째, 패션 제품 구매빈도가 높을수록 옷장 정리 행동 빈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 처분과 마케팅

실행에 관련된 새로운 의복 구매 사이의 연결고리를 실증한 Ha-

Brookshire and Hodges(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새로 구

매하는 패션아이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옷장 정리 행

동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합리적 의생활 계획을 수립

하기 위해 구매빈도와 옷장 정리 행동 빈도의 관계를 함께 고려

하여 공간의 기능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옷장 정리 행동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구통계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 구매행동 특성 변인들을 찾

고자 노력하였으나 소비행동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는 옷

장 정리 행동의 빈도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높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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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형제·자매 수에 따른 옷장 정리 행동 빈도 비교

에서 형제·자매 수 집단 간 표본 수의 차이가 커서 결과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옷장 정리 행동 빈도와 관련된 탐

색적 연구의 형태로 진행되어 심층적인 연구모형을 구성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이

외의 다양한 설명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독립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연구모형을 설계하거나

옷장 정리행동 빈도가 아닌 구체적인 처분행동 유형을 종속변수

로 설정하여 연구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간 정밀한 연구모형이

되고 옷장 정리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 도움

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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